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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애 또는 수집광이란 물건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소유물을 버리는 데 지속적으로 어

려움을 겪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저장장애는 병식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경과

를 보이며, 개인에게 상당한 정신, 신체 및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가족 및 주변인에

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화재나 공공 위생 저해 등 사회적 문제와 사회 비용을 발생시

킨다. 국외에서는 저장장애의 특성 및 심리적 개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많지 않으며 저장장애를 위한 심리치료를 다루는 연구가 

특히 빈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개관하여 저장장애와 관련된 변인과 이론

적 모델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저장장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심리치료를 탐색하고, 기

존 개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인 위험감소 접근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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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애(hoarding disorder) 또는 수집광이

란 물건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소유물을 

버리는 데 지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정신

질환이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edition, DSM-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이전까지는 저장장

애를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강박장애

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를 저장장애에 적용하였으나, 증상의 호

전과 유지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Ayers et al., 2011; Rowa et al., 2020; 

Steketee et al., 2010). 강박장애와 저장장애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두 장애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나 그 정도가 낮음에서 중

간 정도라는 결과가 대다수이다(Frost & Gross, 

1993; Frost et al., 1996; Pertusa et al., 2008). 요

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저장

장애(hoarding)가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

났다(Mataix-Cols et al., 2005). 아울러 강박장애

와 저장장애의 인지, 행동 및 정서적 특성이 

다르며, 병식은 물론 증상과 관련이 있는 대

뇌영역도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ataix‐

Cols et al., 2010, Saxena, 2008; Tolin et al., 

2009; Tolin et al., 2012). 이에 두 장애의 차별

성과 독특성을 고려하여 DSM-5에서는 저장장

애를 독립적인 장애로 제시하고 있다.

저장장애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이며 치료에 

대한 반응성도 낮은데, 이는 병식의 결핍과 관

련이 있다고 한다(APA, 2013). 저장장애는 공병

률 역시 높은 편으로, 저장장애와 다른 고위험 

정신장애를 공병으로 가진 이들 중 50%가 주

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를 앓

고 있고, 약 18%가 강박장애, 그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물질남용문제를 갖고 있다(Frost et al., 

2011). 낮은 병식과 높은 공병률은 저장장애 

환자의 정신장애와 신체적 장애 혹은 장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자,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국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장장애 유병

률은 성인 기준 2~5.8%(Cath et al., 2017; 

Iervolino et al., 2009; Mueller et al., 2009; 

Nordsletten et al., 2013)로 드물지 않다. 그럼에

도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

는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저장장애 관련 

항목이 부재하여, 저장장애의 국내 유병률에 

대한 정보는 일부 지자체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2016년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

시 내 저장장애 가구 수는 312호이며, 구별로 

약 20~40호까지 존재한다(영등포구청, 2018 

재인용). 수원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에 걸쳐 115호의 저장장애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보고되지 않은 가구까

지 고려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다(문영호, 2021.03.18). 영등포구청(2018)의 조

사에 의하면 2016년 행정구역 내 저장장애 가

구수는 40호였으나, 2018년에는 59호로 증가하

였다. 이 중 약 70%가 65세 이상으로, 노년층

에서 저장장애 문제가 특히 심각함을 시사한

다. 저장장애 환자의 약 70%가 20세 이전에 

발병하는데(Steketee & Frost, 2010), 연령이 증

가할수록 증상의 심각도도 높아져 50세 이후

에는 증상과 이로 인한 손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Tolin et al., 2010)으로 알려져 있다. 

저장장애는 위생이나 질병 관리, 식사 등 사

소한 일상생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상당한 정

신, 신체 및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이종아, 

2020).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저장장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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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및 화재 위험의 증가, 오염된 음식물 섭

취, 부실한 약물 관리, 사회적 고립 등이 

저장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

다고 지적하였다(Ayers et al., 2010; Frost & 

Gross, 1993; Kim et al., 2001). 또한, 저장행동

은 대인관계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개인의 정신 및 신체

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더불어, 저장행동은 가

족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화

재나 공공위생 저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비

용을 발생시킨다(하재홍, 2017).

이같이 저장장애가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함에도 병식 부족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편

이다. 저장장애 환자가 스스로 의학적인 도움

을 찾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사례를 발굴하여 개입을 제공하는데, 

이마저도 당사자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설득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더

욱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저장장애 가구의 대

부분이 1인 가구로(황인주, 손지민, 2021.) 조

기 발견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에

서도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위한 지자체의 지

원 및 조례 입법(김기성, 2020)과 같은 움직임

이 있지만 지원과 예산은 일부 지역에 그치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의 개입 방식은 주거환

경 개선이나 의학적 도움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재발률이 높아 새로운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문영호, 2021; 영등포구청, 2018).

종합하면, 저장장애는 병식이 부족하고 공

병률도 높아 개입이 쉽지 않으며, 정서 및 행

동적 문제, 사회 환경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저장장애 고유

의 특성에 대한 명료한 이해에 기반하여 치료

적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저장장

애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탐색하여 질환을 설

명하고(Frost & Hartl, 1996; Steketee et al., 

2003b), 인지행동치료, 인지재활, 동기강화 등 

저장장애에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개발 및 검

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Ayers 

et al., 2018a; Ayers et al., 2018b; Ayers et al., 

2011; Chasson et al, 2020; Davidson et al., 2021; 

Steketee & Frost, 2007). 반면, 국내에서는 저장

장애를 다루는 연구의 편수나 주제가 빈약한 

편이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저장장애의 특

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박태홍, 

2015; 안슬기, 2018; 이은경, 전종옥, 2018; 이

종아, 2020; 전중옥, 이은경, 2013; 최인서, 

2020), 저장장애의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이혜민 등, 2021; 현혜

민, 박기환, 2018). 저장장애를 위한 개입 연구

는 찾기가 더욱 어려운데 사례관리를 주제로 

한 사회복지 영역의 연구를 일부 찾을 수 

있다(민소영 등, 2021; 박선영, 2020 최옥순, 

2020). 심리학 분야에서는 장은진 등(2020)이 

사회․환경적, 법․행정적 그리고 심리적 영

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와 함

께 개발한 매뉴얼 연구 한 편뿐이다. 국내에

서도 저장장애 유병률이 낮지 않으리라고 추

산되기에 본 연구는 저장장애 관련 선행연구

를 탐색하여 저장장애 고유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재까지 개발 및 검증된 심리치료

를 살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

고자 한다.

저장장애의 심리적 특성

저장장애는 다양한 개인 및 환경적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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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저장장애의 시작과 유지

에 기여하는 여러 변인(예, 정보처리의 결함,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 등)을 탐색 및 통

합하여 저장장애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지-행동 모델

Frost와 Hartl(1996)가 처음 제시한 인지-행

동 모델(cognitive behavioral model for hoarding 

disorder)은 저장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Steketee 등(2003b)이 보완 및 확장하였

다. 인지-행동 모델은 정보처리능력(information- 

processing),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잘못

된 신념, 그리고 부적응적 정서반응 및 행동

패턴으로 저장장애를 설명하며, 기저에 핵심

적인 취약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취약요인으로 유전과 

신경생물학적 결함(neurobiological dysfunction), 

환경 및 성격 요인 등을 제시한다. 저장장애는 

강력한 유전 요소를 갖고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1촌 관계)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저장

증상 변량의 약 50%를 유전적 요소가 차지한

다는 보고도 있다(Iervolino et al., 2009). 아울러 

신경생물학적 요소로 복내측시상하핵 전전두

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과 배측전

대상피질(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의 결함

이 저장장애 증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An et al., 2009; Mataix-Cols et al., 2004). 

환경 및 성격 요인으로 외상 사건, 충동성 등

이 언급된다(Cromer et al., 2007; Timpano et al., 

2013a, Timpano et al., 2013b). 일반 대조군보다 

저장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대인관

계 외상 사건(예, 성폭력, 신체 폭행 등)의 평

생 유병률이 더 높으며(Hartl et al., 2005), 저장

증상의 시작이나 악화 전후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상실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

다(Landau et al., 2011; Tolin et al., 2010). 충동

성은 저장장애와 관련이 있는 성격 요인으로 

보고되는데(Timpano et al., 2013a, Timpano 

et al., 2013b), 강박장애, 뚜렛장애(tourette’s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병적 도박

(pathological gambling) 등 충동성과 강박적 특

징을 본질로 하는 장애의 범주에 저장장애가 

포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Timpano et al., 

2013b).

저장증상과 관련이 있는 정보처리능력으

로 주의력(attention), 기억력(memory), 목록화

(categorization) 및 의사결정 능력(decision-making) 

등이 있다(Frost & Gross, 1993; Hartl et al., 

2004; Persons & Foa, 1984; Reed, 1969). 주의력 

문제는 저장장애 환자가 주변 환경을 효율적

으로 구성하고 정리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

는 것을 방해한다. 기억력 문제 역시 저장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장장애 환자는 기억

력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모든 

물건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시각 및 언어적 지연 회상 검사에서 

회상률이 낮고, 시각적 단서를 활용한 재인 

과제에서도 자신감이 부족하며, 기억의 중요

성을 과장되게 인식하여 기준을 높이 설정하

는 것으로 보고된다(Hartl et al., 2004). 저장장

애 환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분

류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으며, 특히 정보를 

분류하는 범주의 포괄성이 협소하다(Persons & 

Foa, 1984; Reed, 1969). 따라서 물건에 공통성

을 부여하여 통합적인 범주를 만들지 못하고, 

물건마다 고유한 범주를 부여하여 두 개 이상

의 물건을 함께 보관하지 못한다. 더욱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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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단(indecision)하여(Frost & Gross, 1993), 물건

을 분류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소

유물을 보관하거나 버리는 것을 결정하지 못

해 저장하고 모으게 된다.

다음으로 소유물에 대한 애착(attachment)과 

잘못된 믿음이다. 저장장애 환자는 소유물에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이 있는데 이는 저장장

애 증상과 관련이 있다(Frost & Hartl, 1996; 

Frost et al., 2007; Greenberg, 1987; Grisham et 

al., 2009). Frost와 Hartl(1996)은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감상적 애착(sentimental attachment)으로, 

저장장애 환자에게 소유물은 자신의 일부이

자 자신의 역사적 연속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다. 이들에게 소유물을 없애는 것은 친한 친

구를 잃는 것과 비슷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Frost & Gross, 1993; Frost & Hartl, 1996). 두 

번째 유형은 안전하다는 감각(sense of safety)과 

관련이 있다. 저장장애 환자에게 소유물은 안

전 신호(safety signals) (Rachman, 1983; Sartory 

et al., 1989)로 소유물을 통해 심리적 위안과 

안전감을 느끼기에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소유물에 관한 지속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

인 지배관념(overvalued ideation)은 저장장애 환

자의 주요한 특징으로(Veale, 2007), 전형적인 

내용은 책임과 기회에 관한 것이다(Steketee et 

al., 2003a). 이들은 소유물에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고, 물건의 사용과 처분이 전적으로 자신

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물건

을 버릴 때 책임감과 죄책감을 과도하게 경험

하며, 소유물의 보관과 폐기를 위한 융통성 

없고 정교한 규칙을 만든다. 기회에 대한 지

배관념은 소유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과장

하여 인식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저장장애 

환자는 물건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건을 버릴 

경우, 자기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려움을 느껴 물건을 저장한다. 이와 같은 비

합리적 믿음은 강박적 사고와 일면 유사해 보

이지만, 저장장애의 비합리적 믿음은 침습적

이기보다 정상적인 사고 과정으로써 경험되며, 

반복적이지 않고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

지 않는다(Mataix-Cols et al., 2010). 선행연구에

서도 저장장애 환자가 소유욕보다는 물건을 

저장하는 행동에 따른 결과로 불편감을 느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taix-Cols et al., 2010). 

더불어, 기억력에 대한 걱정(예, ’기억력이 너

무 안 좋아서, 눈에 띄는데 물건을 두지 않으

면 잊어버릴 것이다.’ 등)이나 과도한 통제 욕

구(예, ‘아무도 내 물건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등) 등이 저장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ketee et al., 2003b; Wheaton, 2016). 

인지-행동 모델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요소

는 부적응적 정서반응 및 행동패턴으로, 저장

행동은 정적 혹은 부적강화를 받아 유지된다

(Wheaton, 2016). 저장장애 환자는 소유물에 대

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 물건에 대해 잘

못된 해석을 하고(예, ‘이 물건은 독특하니까 

쓸모가 있을 것이다.’ 등), 즐거움, 흥분과 같

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Wheaton, 2016). 

즉, 정적강화를 받아 저장행동이 유지되는 것

임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하였다(박태홍, 2015; 

Bratiotis et al., 2019; Taylor et al., 2019). 한편,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지배관념이 회

피로 이어지는 과정은 부적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저장장애 환자는 소유물에 강하게 집착

하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물건을 

정리하거나 습득할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며, 실제 상황에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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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초조, 슬픔, 죄책감, 상실감 등을 강렬하게 

경험한다(Greenberg, 1987; Wincze et al., 2007). 

이때 물건을 버리지 않고 저장하면 심리적인 

고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박태홍, 2015; 

Wheaton, 2016). 즉, 부적강화로 저장행동이 유

지되는 것이다.

고통감내력(distress tolerance)(Timpano et al., 

200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Wheaton et al., 2011), 불안민감

성(anxiety sensitivity) (Coles, Frost, Heimberg, & 

Steketee, 2003)은 저장장애 증상의 심각도나 회

피행동과 관련이 있으며(Grisham et al., 2018, 

Mathes et al., 2017; Norberg et al., 2020; Phung 

et al., 2015; Shaw et al., 2015; Shaw et al., 2015; 

Timpano et al., 2009; Timpano et al., 2014), 저

장장애 환자가 정서를 회피하는 패턴에 기여

하는 변인이다. 먼저, 고통감내력이란 부정적

인 정서상태를 견디는 능력으로, 정서적인 고

통이 있더라도 목표를 향해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의미한다(Daughters et al., 2005). 고통감

내력의 부족(distress intolerance)은 고통을 견디

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Simons & Gaher, 2005), 부정적

인 정서상태를 회피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Timpano et al., 2009). 선행연구에서는 저장장

애 환자가 물건을 수집하지 못하거나 소유물

을 폐기할 때 받는 고통을 피하고자 물건을 

저장한다고 설명한다(Frost & Steketee, 1998; 

Mathes et al., 2017).

저장행동에 기여하는 또 다른 변인인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확실한 상황이

나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정서 및 행동 

경향성으로(Dugas et al., 2004), 행동 지연과 회

피 반응, 과도한 걱정 등과 관련이 있다(Dugas 

et al., 199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으

면 모호함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각하고 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Freeston et al., 1994). 

Mathes 등(2017)은 저장장애 증상과 고통감내

력 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낮은 인내력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저장장애 증상 중 과도한 

수집과 버리지 못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특히 

중요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부단과 저

장장애 증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로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제시하였다(Frost 

et al., 2011; Norman et al., 1998). 이를 토대로 

Mathes 등(2017)은 저장장애 환자는 소유물에 

관한 결정과 판단을 어려워하고(예, ‘만약에 

이걸 버렸다가 다시 필요해지면?’, ‘지금 사지 

않고 놓쳤다가 영영 사지 못하게 된다면?’ 

등), 이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물

건을 버리지 않거나 과하게 수집한다고 설명

하였다.

불안민감성은 공황이나 기타 불안 관련 증

상을 예측하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다(Schmidt et al., 1997, 1999). 이는 공포

에 대한 공포로 회피행동과 관련이 있다. 높

은 불안민감성은 불안할 때 느끼는 감각이 위

험하거나 해로우며, 신체나 심리 및 사회적 

영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합리

적인 믿음과 연관이 있다(Reiss, 1985). 따라서 

불안민감성이 높을수록 불안 반응이 증폭하

여, 공포와 관련된 반응이 쉽게 조건형성되고, 

더 높은 수준의 회피행동으로 이어진다(Reiss, 

1991; Taylor et al., 1992). Medley 등(2013)의 연

구에서는 저장장애가 있는 개인이 불안민감성

이 높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감각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저장장애 환자는 물건 버리면 겪을 것이라 예

상하는 불쾌한 신체 혹은 인지적 감각에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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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피하는 전략으로써 물건을 버리지 

않고 저장한다.

애착 이론과 저장장애

저장장애에 대한 인지-행동 모델은 저장장

애의 원인과 유지에 기여하는 변인을 이해하

고 설명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

지-행동 모델로는 특정 개인이 어떻게, 그리

고 왜 소유물에 강하게 애착을 느끼는지 설

명하기 어렵다. 인지-행동 모델의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고자 Mathes 등(2020)이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을 제시하였다.

애착 이론은 개인에게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 안전감(sense of security), 

수용(acceptance) 그리고 소속감(belongingness)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양육자가 유아에게 신

체 및 정서적으로 안전감을 줄 때 안정 애착

이 형성되며, 애착 대상은 개인에게 안전한 

피난처이자 개인 고유의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secure base)으로써 기능한다

(Ainsworth et al., 2015; Hazan & Shaver, 1994). 

성인에게도 애착 이론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Hazan와 Shaver (1994)은 성인의 애착

유형도 안정 또는 불안정으로 나뉘며, 그 양

상이 유아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불안정 애착

일 때 과도하게 관심을 추구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데(Mikulincer & 

Shaver, 2012), 이는 자기비난이나 부정적인 정

서 회피, 충동 및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와 관련이 있다(Mikuliner et 

al., 2003). 불안정 애착 유형의 성인은 자기상

이 공격받는 것에 대한 지각된 민감도가 높

아, 타인을 피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고 대인

관계 문제를 겪는다(Dickinson & Pincus, 2003; 

Mikulincer & Shaver, 2012; Park, Crocker, & 

Mickelson, 2004). 

애착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로, 관계 안에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음식이나 물건 등 

다른 대상을 통해 보상을 시도한다(Norris et 

al., 2012). 관련하여 Kyrios 등(2018)은 불안정 

애착인 경우, 관계에서 인식되는 위협이나 불

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저장행동을 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저장장애 환자에게 소유

물은 편안함과 안전감을 제공하는 주요 애

착 대상이기에(Mathes et al., 2020), 이들은 

소유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

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여긴

다(Frost & Hartl, 1996; Frost et al., 1995). 그러

나 소유물은 인간과 달리 상호적인 돌봄을 제

공하지 않기에 실제로는 관계 욕구가 충족되

지 못하며, 오히려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방해한다. 관계 욕구의 좌절로 느끼는 외로움

과 고립은 소유물에 대한 애착과 비합리적인 

믿음을 더욱 강화하여 저장행동이 반복된다. 

저장장애에 대한 애착 이론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Grisham과 Barlow(2005), Keefer 등(2012)은 저장

장애 환자에게 의미 있거나 믿을만한 관계가 

부족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소유물에 집착

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저장장애 증상의 

심각도와 사회적 고립, 외로움, 사회적 지지 

부족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Chen et al., 

2022; Grisham et al., 2008; Yap et al., 2020). 

저장장애 환자는 비임상군에 비해 기혼 비율

이 낮고 미혼 또는 이혼 비율이 높으며, 가

족 구성원과 갈등이 더 잦은 것으로 보고된

다(Steketee & Frost, 2003; Tolin et al., 2008; 

Tompkins, 2011). 이러한 결과는 저장장애 환자

에게 의미있는 관계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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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대인관계와 소유물에 대한 애착의 

관계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도 쉽게 찾을 수 있

다. 외로움은 물건에 대한 호감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Lastovicka & Sirianni, 2011), 외로

움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집단과 연결되게 

하는 물건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Loveland et 

al., 2010; Mead et al., 2011). 아울러, 물건의 의

인화는 실제 혹은 지각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반응으로(Chen et al., 2017), 타인과 친밀한 관

계를 상기시키는 것이 애완동물이나 물건을 

인간화는 경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artz, Tchalova, & Fenerci, 2016). 최근 연

구에서는 유년 시절 외상 경험과 저장장애 증

상의 관계를 불안정 애착과 소유물에 대한 정

서적 애착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hoe & Egan, 2019). 이는 부정적인 생애 사

건이 건강하지 않은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소유물이 애착의 대상이 되면서 저장

행동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손상된 자아정체감과 저장장애

손상된 자아정체감(compromised self-identity)은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시작에 기여하는 요인이

며(Frost et al, 2007), 저장행동을 설명하는 변

인으로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치심(shame), 

자기 양가감(self-ambivalence) 등이 제안되었다.

먼저, 자기비판은 자기정체감과 관련이 있

는데, 스스로에 대한 증오(self-hatred)와 공격

(self-attacking)을 의미한다(Gilbert et al., 2004). 

이는 저장장애 증상이나 인지행동치료에 대

한 저장장애 환자의 저조한 치료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Frost & Gross, 1993; Muroff et al., 

2014). 수치심은 고통스러운 자기의식적 감정

으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 경

험하며(Lewis, 1971; Tangney & Dearing, 2002, 

Chou et al., 2018에서 재인용), 자기비판의 근

본적인 원인이다. Chou 등(2018)은 저장장애 

환자가 자기비판과 수치심에 취약함을 언급하

며, 저장증상과의 관계성을 탐색하였다. 그들

의 연구에서 자기비판과 수치심은 저장장애의 

심각도, 저장행동 관련 믿음(예, 책임에 대한 

지배관념 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수치심과 자기비판이 저장행동으로 이르는 각 

과정을 저장행동 관련 믿음이 매개하였다. 특

히, 책임에 대한 지배관념이 자기비판이나 수

치심과 결합할 때 더 높은 증상의 심각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

장행동과 관련이 있는 다른 믿음(예, 모든 소

유물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 소유물에 대한 

애착 등)보다 책임에 대한 지배관념이 저장행

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 대해 Chou 등(2018)은 자기비판적

이고 수치심을 느끼는 저장장애 환자에게 소

유물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행동이 손상

된 정체감을 감추는 대처전략일 가능성을 제

안하였다. 이들의 가설은 저장행동이 손상된 

자아정체감을 보상하고, 정체감과 관련 있는 

심리적 불편감을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선행연구 결과(Brown, 2011; Frost et al., 2007)

에 부합한다.

자기 양가감은 자기평가에 관한 개념으로, 

스스로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거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확신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Chou et al., 2018; 

Frost et al., 2007). 유성진(2017)에 따르면 저장

장애 환자는 스스로에 대해 끝없이 의문을 던

지고 회의감을 느낀다. 이들은 자기 양가감을 

수용하고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능력이 부족하

기에 자기가치감에 확신을 주는 대상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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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성공이 그 대

상으로, 병리적 수집과 저장행동의 원인이 된

다(유성진, 2017). Frost 등(2007)은 비임상 집단

을 대상으로 자기 양가감과 저장행동의 관계

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쉽게 바뀔 수 있

는 이분법적인 자기 가치(self-worth)(예, “나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갖고 있으며, 양면

은 쉽게 바뀔 수 있다.”)가 강박적인 저장행동 

및 강박적인 구매와 유의하게 상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Frost et al., 2007)은 물건

을 구매하고 수집하는 행동을 보다 안정적인 

자기가치를 얻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였다. 

또 다른 연구(Claes et al., 2016)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체성 혼란(identity 

confusion)이 저장행동 및 강박적 구매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체성 혼란이 우울

을 거쳐 저장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대체물을 얻기 위해 강

박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저장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보처리능력, 소유

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잘못된 신념, 고통

감내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그리고 불안

민감성으로 인한 부적응적 정서 및 행동패턴, 

불안정 애착, 손상된 자아정체감 등 다양한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장장애의 시작

과 유지에 관여한다. 따라서 저장장애 환자에

게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저장장애를 위한 기존 심리치료

국외에서는 저장장애 증상의 감소와 변화를 

위해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지행동치료와 인지재활 등을 예

로 들 수 있으며, 병식 결핍과 저조한 치료 

동기, 정서 및 사회적 특성이나 능력 등을 고

려한 개입 방안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DSM-5 이전에는 저장장애를 강박장애의 하

위 개념으로 간주하고, 강박장애를 위한 인지

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를 저장

장애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않다

는 연구 결과(Ayers et al., 2010; Tolin et al., 

2007)가 축적되면서 저장장애에 특화된 치료

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러한 흐름에 따라 저장장애를 위한 CBT 프로

토콜로 저장장애 환자의 비합리적인 믿음을 

다루는 인지재구성, 물건 습득/버리기 노출 훈

련, 문제해결 능력 및 조직화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술훈련, 통찰력과 동기 증진을 위한 

개입 등이 제안되었고, 증상 호전에 실제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yers et 

al., 2014; Ayers et al., 2011; Gilliam et al., 

2011). 저장장애를 위한 대표적인 CBT 프로토

콜인 Steketee와 Frost의 매뉴얼은 조직화 능

력의 향상을 위한 기술훈련, 저장 및 습득에 

관한 인지재구성과 노출을 강조한다(Steketee 

& Frost, 2007; Ayers et al, 2011에서 재인용). 

Steketee와 Frost(2007)의 매뉴얼에 기반하여 

Tolin 등(2007b)은 치료 초반 3~5회기 동안 증

상 평가와 동기강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조직화의 어려움, 강박적인 물건 습득 및 물

건 버리는 것의 어려움 등을 다루었다. T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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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7b)이 사용한 주요 치료 요소는 조직화,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

훈련, 회피하는 상황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 

훈련, 비합리적인 믿음에 대한 인지재구성이

다. 또한, 환자가 치료에서 훈련하고 교육받은 

것을 습득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연구 결

과, 치료 전과 중반을 비교했을 때 물건을 쌓

아두는 것(clutter)과 버리는 것의 어려움, 과도

한 습득 증상 전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치료 후반에는 참가자의 60%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나 저장장애의 증

상과 특성을 고려한 CBT가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

주의력, 기억력, 목록화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의 결함(Mckin et al., 2016; Tolin et al., 2012)

은 저장장애의 병리적 특성 중 하나이다. 특

히, 노년층 저장장애 환자가 흔히 보이는 계

획 능력(planning)과 문제해결 능력, 인지적 유

연성, 전향적 기억능력의 손상은 표준적인 

CBT에 대한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지재활은 치료 반응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

입으로(Ayers et al., 2013), 저장장애 환자의 인

지재활을 돕거나, 기존 CBT에 인지재활을 추

가한 개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yers et al., 2014; Ayers et al., 2018a; Ayers 

et al., 2018b; Davidson et al., 2021; DiMauro 

et al., 2014).

인지재활에 노출 및 분류 훈련을 더한 

Cognitive Rehabilitation and Exposure/Sorting 

Therapy(CREST)는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 그러한 고통을 회피하는 행동을 줄이

고, 집행기능의 결함으로 인한 기능 손상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Davidson et al., 

2021). CREST는 인지훈련 모듈과 노출 훈련 

모듈로 나뉜다. 인지훈련 모듈은 저장장애 환

자의 기억력과 조직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달

력 사용이나 할 일 목록 작성 등을 훈련하고,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해결책 평가하기 등을 사용한다(Davidson et al., 

2021). 노출 훈련 모듈에서 고통감내력과 회피

행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저장장애 환자

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예, 새로운 물

건을 저장하고픈 충동을 느낌, 물건을 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함 등)을 설정하여 노출을 

진행한다(Ayers et al., 2014). 선행연구에 따르

면 CREST는 실시 형태(집단/개인)와 무관하게 

저장장애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Ayers 

et al., 2018a; Ayers et al., 2018b; Davidson et 

al., 2021), 개입 6개월 후에도 치료 효과가 유

지되었으며(Ayers et al., 2018b), 프로그램 종결 

직후에 우울과 불안 수준도 유의하게 경감되

었다(Ayers et al., 2018a). CREST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개입 이후, 참가자의 시각 기억 

능력, 시공간 처리능력, 시각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등 시각 중재 처리능력(visually mediated 

process)이 특히 높아졌고(Zakrzewski et al., 2020), 

주의력 기능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DiMauro 

et al., 2014). 이처럼 인지재활은 저장장애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개입으로 보이나, 저장

장애의 특성상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순응도도 낮아 보완책이 필요하다(Steketee 

et al., 2010).

통찰 및 치료동기 강화 개입

저장장애 환자는 대체로 자신의 질병과 그

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며, 이는 경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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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진다(Frost et al., 

2010). 이에 저장장애 환자의 통찰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나, 치료동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 혹은 기법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Chasson et al., 2020; Ong et al., 

2021; St-Pierre-Delorme & O’Connor, 2016; 

Worden et al., 2017). 

Ong 등(2021)은 동기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물건 버리기 연습과 노출(in vivo exposure), 창

조적 절망감(creative hopelessness) 등을 포함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CT)를 실시하였다. 이 중 창조적 절망감은 

행동의 의도와 실제 영향 사이의 불일치를 강

조함으로써 동기를 높이는 기법이다. 예를 들

어, 저장장애 환자는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 물건에 애착을 느끼며 수집하

고 쌓아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자기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변화 동기를 높일 수 

있다. Ong 등(2021)의 연구에서 ACT 시행 후 

저장장애 증상의 심각도, 어지르는 행동, 일상

생활 기능 손상 등 전반적인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6명의 참가자 중 5명의 

우울 증상이 감소하였고, 치료 시작부터 추후 

검사까지 치운 물건과 저장한 물건의 개수 차

이 간의 폭도 증가하였다.

Inference-Based Therapy(IBT)는 강박장애를 위

한 치료적 개입으로 O’Connor와 Aardema 등이 

개발하였다(Aardema & O’Connor, 2003, 2007; 

O’Connor & Robillard, 1995, 1999). IBT는 강박

적 의심(obsessional doubt)을 강박장애의 근원이

라 가정하는데, 이는 1차 추론(primary inference)

이라고도 불린다. 1차 추론은 개인의 주의를 

끄는 특정한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현실이 아닌 상상에 

기반하여 결과를 예상하는 2차 추론(secondary 

inference)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저장장애 

환자는 버려진 의자를 길에서 발견하면 ‘언젠

가 의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1차 추론을 

내리고, 이는 ‘이 의자를 집에 가져가지 않으

면 나중에 의자가 필요할 때 사야 하고, 사야 

하는 물건이 계속 생길 거고, 결국 파산할 것

이다.’와 같은 2차 추론으로 이어진다.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실제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의 결과를 

추론하면서 불안해지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IBT는 개인이 현실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강박행

동을 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기반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추론 연습(reasoning exercise)을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현실감각을 유지하고, 자신

이 잘못된 추론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하면

서 강박행동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St-Pierre-Delorme et al., 2011). CBT는 증상과 

관련된 왜곡된 사고나 평가를 변화시킴으로

써 증상의 변화를 유도한다. IBT에서는 CBT

의 초점인 왜곡된 사고나 평가를 증상의 근

원인 1차 추론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한다

(St-Pierre-Delorme et al., 2011). 다만 IBT는 

1차 추론을 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

고, 1차 추론 대신 반복적인 의심과 잘못

된 추론을 촉발하는 추론 시스템(reasoning 

system)을 다룬다는 점에서 CBT와 다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저장장애에도 IBT가 효

과적이라는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Neziroglu 

et al., 2012; St-Pierre-Delorme et al., 2011; 

St-Pierre-Delorme & O’Connor, 2016). 이에 CBT

의 치료적 모델이 맞지 않거나 노출 및 반응

방지 개입에 저항적인 이들에게 IBT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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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될 수 있으며(St-Pierre-Delorme et al., 

2011; Visser et al., 2015), 증상의 개선과 통

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 효과성과 동기를 높

이는 수단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제안하였다. VR은 거의 모든 맥락이나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노출 회기 실시에 용

이하며, 치료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유용

한 수단이다(Chasson et al., 2020; Riva, 2009). 

St-Pierre-Delorme와 O’Connor(2016)는 IBT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 VR 노출 회기를 IBT에 

추가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은 모든 조건이 같으며, 노출 회기에서 

사용하는 VR 배경 조건만 다르다. 치료집단은 

플랫폼을 이용해 노출회기에서 사용하는 VR 

화면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반면, 통제집단 

참여자에게는 연구자가 사전에 구성한 VR 화

면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증상이 유의하게 변하였으나,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어질러짐(clutter)을 치우

는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Chasson 등(2020)은 

VR 기술이 치료 동기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탐색하는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치료 기

관에 찾아오지 않는 23명의 저장장애 환자에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VR 화면을 10분

간 보여주고 전후로 변화 동기가 달라지는지 

살폈는데, VR 화면을 보여준 후 변화 동기

와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

하였다.

Worden 등(2017)은 변화에 양가적인 집단

(예, 약물 중독)에 자주 제공하는 유관성 관리

(contingency management, CM)가 변화 동기가 

낮고 집행기능이 손상된 저장장애 환자에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CM은 개인의 

내재적 동기에 의존하지 않고, 보상과 변화를 

연결하여 변화 자체를 보상으로 만드는 방법

으로, 개입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주로 

사용한다. Worden 등(2017)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CBT를 받는 참여자 중 원하는 이들에게 

CM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평가자에 의해 측정

되는 Clutter Image Rating Scale(CIR, Frost et al., 

2008, 총점 9점)의 점수가 1점씩 감소할 때마

다 참가자에게 30달러를 지급하였고, 감소한 

점수를 유지하면 1점당 10달러를 지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 결과에서 저장

장애 증상 전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주관

적으로 평정하는 변화에 대한 준비와 변화에 

대한 지각된 능력이 치료기간 동안 유지되었

다(1점에서 10점 사이로 평정, 사전과 사후 모

두 7점대 유지). 정리하면, VR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거나 보상을 사용하는 것이 CBT의 효

과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개입

고통감내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불안민감성이 높은 저장장애 환자

에게 물건은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도구이다

(Davidson et al., 2021). 저장장애 환자는 정서적 

고통을 피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

해 소유물을 수집하고 저장한다(Bratiotis et al., 

2019; Taylor et al., 2019). Chou 등(2020)은 저장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

하고 자기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자비

중심치료(compassion focused therapy, CFT)의 효

과성을 확인하였다. CFT는 심상작업을 이용하

여 수치심을 낮추고, 마음챙김과 이완, 호흡 

훈련 등을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에 머무

를 수 있도록 돕는다. 회기가 어느 정도 진행

된 이후에는 자비로운 마음 등을 주제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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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편지 쓰기, 자기자비 능력 계발하기, 자

비심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심상작업, 의자 기법 등을 활용한다. 연구자들

은 CFT와 CBT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저장장애 증상이 감소하였으나, 

CFT에서 더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

로, CBT 집단 참여자의 23%가 절단점 이하로 

증상이 감소하였고, 29%는 증상 감소의 정도

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CFT 집단

의 경우, 참여자의 77%가 절단점 이하로 증상

이 감소하였고, 증상 감소의 정도가 임상적으

로 유의했던 참여자는 62%였다. 한편, Grisham 

등(2022)은 저장장애 환자의 핵심 문제를 정서

조절의 어려움으로 보고, Tolin 등(2007)의 CBT 

프로토콜에 정서 모듈을 추가하였다. 정서 및 

정서모델에 대한 심리교육과 고통감내 기술 

훈련(예, 주의분산, 마음챙김, 자기위안 등)을 

제공하였고, 참가자가 저장행동을 통해 이루

길 원했지만 달성할 수 없었던 목표와 일치되

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구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에서 고통

감내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저장장애의 

증상과 불안, 우울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이처럼 정서조절의 어려움, 고통감내

력의 부족, 수치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장애 환자에게 CFT나 정서조절 모듈을 추가

한 CBT는 증상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시사

된다.

사회인지 및 사회기술 개입

다수의 저장장애 환자가 대인관계에서 어려

움을 겪으며, 충족되지 못한 관계 욕구는 소

유물에 대한 강렬한 애착으로 이어진다. 따라

서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증진과 같이 사회

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인지는 인지적 과정으로 사회적 정

보를 탐지하고 처리하며 활용하는 것과 관련

이 있다(Frith, 2008). 이는 사회적 기능의 토대

가 되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

한 핵심 요소이다(Adolphs, 2001).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저장장

애 증상과 사회인지 능력 결핍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Chen et 

al., 2022; Mathes et al., 2018; Mathes et al., 

2019). 이에 따르면, 저장장애 환자는 마음이

론(theory of mind)이 손상되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정보를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으로 편향되게 처리한다. 

따라서 정서 처리, 마음이론, 귀인 편향을 포

괄하는 사회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Social 

Cognition Interaction Training(SCIT)이 증상 변화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hen 등(2023)은 12명

의 저장장애 환자에게 SCIT를 실시하였다. 기

존 SCIT 프로토콜에서 정서인식을 다루는 회

기를 줄이고, 저장장애 환자가 일상에서 겪

는 대인관계 갈등 사례(예, 가족이 환자의 

물건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상황 등)를 심리

교육에서 다루었으며,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

하여 DBT에서 착안한 자기주장훈련(assertive 

communication)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개입 

이후 마음이론이 증가하였고, 적대적 귀인이 

감소하였으며, 저장장애 증상과 외로움 역시 

낮아졌다.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나, 

SCIT처럼 사회 인지에 초점 맞춘 개입이 저장

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 접근성 및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대안

앞서 소개된 다양한 치료적 개입 중 CB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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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애를 위한 표준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

다(David et al., 2020).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CBT가 증상은 개선하지만, 증상의 변화가 임

상적으로 유의한 대상자는 25% 정도에 그친

다고 한다(Frost et al., 2012; Gilliam et al., 

2011; Muroff et al., 2012). 또한, 개인 CBT의 

경우 종결까지 최소 4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

이 필요하며, 전문 치료자가 진행하기에 비용

이 높은 편이다(Muroff et al., 2010; Steketee et 

al., 2010; Tolin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방문 회기(in-home session)가 대안으로 소

개되고 있다(Tolin et al., 2015). 가정방문 회기

는 저장장애 환자의 집에서 진행되기에 치료

에서 배운 기술을 거주 환경에 적용할 가능성

을 높이고, 신체적 장애 혹은 장해로 환자가 

집 밖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

를 실시할 수 있어 용이하다(Muroff & Steketee, 

2018). 그러나 이 역시 전문가가 제공할 경우, 

비용 효과성과 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Steketee et al., 2010). 따라서 치료 비용을 낮

추면서 가정방문의 이점을 유지하고, 어느 정

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비전문가가 제공하는 

보조 개입이나 지지 집단이 제시되고 있다

(Crone et al., 2020; Frost et al, 2012).

Crone 등(2020)은 저장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가정방문 회기가 포함되어 있는 CBT를 15주

간 실시하였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clutter buddies가 12주 차부터 15주 차까지 주 

2회, 총 8번에 걸쳐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

여, 치료에서 다룬 내용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것을 도왔으며, 연구자들은 clutter buddies에게 

훈련과 수퍼비전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개

입 후 저장장애 증상 전반이 감소하였고, 참

가자들은 clutter buddies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

하였으며, 치료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Linkovski 등(2018)의 연

구에서는 훈련받은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구조

화된 단기 집단 CBT에 가정방문 회기를 추가

하였는데, 저장장애 증상과 일상생활 기능 손

상(functional impairment)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Mathews 등(2016)은 전문가가 진행하

는 CBT 집단과 저장장애 동료가 진행하는 

CBT 집단이 증상 개선의 정도와 참여자당 치

료비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증상의 

심각도와 일상생활 기능 손상의 개선 정도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

문가가 진행한 집단이 인지기능 개선의 정도

가 더 컸으며, 참여자당 비용은 동료가 진행

한 집단이 더 적었다(1인 기준, 100달러). 다른 

연구에서는 동료가 진행하는 집단 CBT와 전

문가가 진행하는 집단 CBT의 증상 감소 정도

가 유사하였다(Mathews et al., 2018). 이를 종합

해 볼 때 비용이 부담되거나 치료를 원치 않

는 개인에게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지지 집단

이나 집단 치료가 비교적 저렴하면서 긍정적

인 반응을 끌어내는 보조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전통적

인 CBT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과제 접근성

을 높이고 개개인에게 치료 경과를 피드백 하

는 등 치료에서 다루는 내용을 치료 외 시간

에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Aguilera & 

Muench, 2012).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낮은 

과제 순응도, 중도 탈락 등 저장장애 환자의 

저조한 치료 참여율의 대응책으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

였다(Ivanov et al., 2018; Muroff et al., 2010; 

Muroff & Steketee, 2018). 

Muroff 등(2010)은 강박적 수집(compulsive 

hoarding)을 하는 이들에게 CBT 기반 자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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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자조집단의 구성

원은 월 1회 이상 강박적 수집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나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 

공유해야 한다(예, 특정 물건 사지 않기, 특정 

물건을 분류하고 정해진 공간을 정리하기, 상

점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오기 등). 치료 

요소로 사고기록지 작성과 같은 CBT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소유물과 관련하여 잘못

된 신념을 스스로 다루도록 구성원들이 서로

를 도울 수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과 저장행

동,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CBT 기술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고, 전

문가의 연락처와 그룹 채팅 기능도 제공하였

다. 연구 결과, 3개월 이상 활동한 참여자는 

활동 기간이 짧은 참여자에 비해 저장장애 증

상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치료 효과

는 6개월 뒤에도 유지되었다. Ivanov 등(2018)

의 연구에서는 CBT의 효과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치료 회기 사이에 치료자와 참

여자가 소통하는 도구인 인터넷-지지 시스템

(internet-support system, COMMIT)을 추가하였다. 

COMMIT은 개인 컴퓨터나 태블릿, 휴대전화로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치료 매뉴얼, 과제와 같

은 자료나 치료 경과 모니터링 시 확인할 사

항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과제를 시스템에 업

로드하고, 치료자와 소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총 20명의 저장장애 환자가 연구에 참

여하였는데, 중도 탈락자가 없었고, 저장장애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3개월 

뒤에도 치료 효과가 유지되었다. Muroff와 

Steketee(2018)는 웹캠(CBT-W)을 활용하여 거주

지 기반 개인 CBT(home-based CBT)를 7명의 저

장장애 환자에게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

분의 참여자가 치료 시작 직후부터 증상이 감

소하였고, 이 중 2명은 증상이 임상적으로 유

의하게 개선되었으며, 그 효과가 3개월 뒤에

도 유지되었다. 이처럼 기존 치료에 정보기술

을 접목하는 것은 긍정적인 치료적 변화를 불

러오면서, 치료의 접근성도 높이는 유용한 방

안으로 기대된다.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위험감소 

접근(Harm Reduction Approach)

저장장애는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을 

저해하고, 위험하게 만든다(Frost et al., 2000). 

쌓여 있는 물건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

이며, 물건 더미가 무너져 출구가 막히거나, 

비위생인 환경이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등 

위험한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언급한 개입 

방안은 저장장애의 증상과 그로 인한 개인의 

고통, 기능 손상 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

이지만, 위험한 거주 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

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개입이 안정상의 위

험을 낮추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살핀 

연구 역시 많지 않다. 

위험감소 접근(harm reduction approach, HR)

은 개인 혹은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과 

그에 수반되는 유해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

해 고안된 일련의 실용적인 원칙과 전략이다

(Marlatt, 1998). HR은 문제를 유지하는 기제를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심

리치료와 결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CBT는 

저장행동을 유지하는 사고나 믿음, 행동패턴

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개인이 치료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 배우려는 동기와 열린 태

도를 보일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HR은 개인에게 문제 행동이 아닌 문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행동을 중단시키지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832 -

않고 고위험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Denning, 2000). Tompkins(2015)은 

저장장애를 위한 HR을 제시하였는데, HR은 

동기 요소, 초기 단계, 지속 단계로 나뉜다. 

HR에서 완전한 종결은 없으며, 환자의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 개입을 지속한다. 동기 요소는 

동기강화에 기반하여 환자가 개입을 수용하

도록 돕는 것으로, OARS(Open-ended questions, 

Affirmations; Reflective listening, Summaries), 변화 

대화 유도하기(예, 변화의 장단점 탐색 등), 변

화 대화에 반응하기(예, 개인의 가치 명료화 

등) 등 동기강화 상담(Motivational Interview)에

서 사용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Tompkins(2015)

은 동기강화를 통해 진정한 행동 변화를 끌어

내고 치료동맹을 강화할 수 있기에 HR의 전 

과정에서 동기 요소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잠재적 위험 평가를 시행

한다. 환경적 요인(예, 방치되거나 부서진 가

구 등), 물건을 습득하는 경로(예, 물건을 수집

하는 이유 등), 신체적 능력(예, 독립보행 가능 

여부 등), 심리적 능력(예, 다른 정신의학적 상

태 등), 사회적 능력(예, 교류하는 지인의 수와 

범위 등) 등 총 다섯 가지 영역을 평가하여, 

생활환경의 위험 수준 등을 결정한다. 대상자

에게 HR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HR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HR 제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팀을 구

성한다. 앞선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위험도

를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

립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단계에서 개입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 단계에서 수립한 위험감소 계

획을 모니터링한다. 개입자는 가정을 방문하

여 구조화된 절차와 체계에 따라 거주지 내 

공간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해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HR에서는 대상

자와 치료자가 상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기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유를 탐색하고 

목표를 함께 수정한다. 만약 기능적 문제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 개입자가 적절한 

해결책이나 도움을 제공한다(예, 기억력 문제

로 병원 예약을 잊은 경우, 병원 진료 예약을 

도움 등). 모니터링을 하면서 새롭게 발생하

거나 발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위험감소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덧붙여, 

Tompkins(2015)은 일상생활 영위에 의사결정 

능력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이나 시관 관

리, 문제해결 능력 기르기와 같은 기술훈련 

실시를 포함하였다.

저장장애의 낮은 병식, 도움을 거부하는 특

성 등을 고려할 때 환자는 문제 행동의 변화

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

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장장애 환

자는 수년간 주변인들로부터 치료에 대한 압

박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고, 주변인에게 적

대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들은 치료를 

강제 청소 명령처럼 오랜 시간 쌓아온 소유물

을 모두 버리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여 치료

를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장행동 그 자

체보다 저장행동에 따른 위험의 감소를 강조

하는 HR이 대안이 될 수 있다. Tompkins(2015)

은 저장장애 환자가 HR에 느끼는 거부감이 

다른 개입에 대한 거부감보다 낮다고 말한

다. 따라서 HR은 개입을 상대적으로 수월하

게 시작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으며, 심리치

료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Tompkins(2015)은 HR을 통해 환자의 병식이 

증가하고, 삶에 대한 희망이 커지며,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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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노나 불신이 감소하면서 심리치료 자

체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HR의 효과성을 검증하

였는데, Kwok 등(2018)의 연구에서는 저장장애 

가구에 소방,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다학제 팀이 HR을 제공

하였다. 연구 결과, 중도 탈락한 참여자를 제

외하고 94%가 소방 보안 및 위생법을 따르

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Kysow 

et al., 2020)는 82명의 저장장애 대상자에게 

HR을 실시하였다. 증상이 심각한 일부 사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2~3년이 소요되고 최대 

40번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그 외에는 

평균 6번의 가정방문만으로 목표를 달성하였

고, 중재 동안 쌓아둔 물건의 양이 평균 41%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치료에 거부감이 크고 위험한 환

경에서 생활하는 저장장애 환자의 안전을 확

보를 위해 HR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무

엇보다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심리치료에 대

한 개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HR

은 치료의 시작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

용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저장장애에 HR이 효과적인지, 증상이 어느 정

도로 개선되는지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저장장애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증상 유지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

고, 주요 치료 접근과 관련 연구를 개관하였

다. 아울러 기존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거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수단과 대안적인 

접근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저장장애의 심리적 특성과 이론

적 틀, 그리고 치료적 개입을 포괄적으로 탐

색한 첫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 및 우유부단과 저장증상의 관계성을 

탐색한 안슬기(2018)의 연구는 우유부단의 조

절효과를 언급하며, 정서 반응성과 우유부단

에 중점을 두고 치료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러나 그의 연구에서 우유부단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설명량은 낮았기에 

이유를 탐색해 봐야 한다. 관련하여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Frost et 

al., 2011; Norman et al., 1998). 앞서 언급하였

듯이 우유부단은 저장장애의 특징으로(Frost & 

Gross, 1993), 저장장애 환자는 우유부단하여 

소유물을 보관하거나 버리는 것을 쉽게 결정

하지 못하고 모호한 상황에 빠진다. 또한,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아 그러한 상황에

서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다. 더욱이 정서 반응성이 높을 경우, 내외부 

자극에 강렬한 정서가 빠르고 쉽게 일어나 

정서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Knock et al., 

2008). 즉, 정서 반응성이 높고 우유부단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저장장애 환

자는 소유물에 관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

여 불확실한 상황에 부닥친다. 이에 따라 부

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끼지만, 적절히 조절

하지 못하고 저장행동과 같은 회피적인 대처

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정서 반응성과 우

유부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간의 실제 

관계와 이들 변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저장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후속 연구에서 살펴봐야 

하며, 이는 치료적 개입에서 중요한 요소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834 -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저장장애 경향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실험

연구를 진행한 최인서(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저장장애 경향자는 과제 실패로 인한 스트레

스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 연구자(최인서, 2020)는 역기능

적 정서조절과 낮은 고통감내력이 관여할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저장

장애 환자는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데 어려

움이 있으며, 사회적 정보를 부정적이거나 적

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Chen et al., 

2022; Mathes et al., 2018; Mathes et al., 2019). 

이처럼 사회인지 능력이 부족한 저장장애 환

자에게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는 요원한 것이

며,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스트레스 요소

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저장장애 환자는 부정

적인 정서상태를 견디는 능력이 낮고 정서조

절 방식이 역기능적이기에(Frost & Steketee, 

1998; Mathes et al., 2017) 사회적 자극에 수반

되는 불편한 감정을 감내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있다. 이들에게 소유물이 편안함과 안전감

을 제공하는 애착의 대상(Mathes et al., 2020)임

을 고려할 때 고통스러운 감정을 낮추고자 안

전감을 주는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할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장장애의 증상과 사

회인지 능력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저장장애 증상과 고통감내

력(Frost & Steketee, 1998; Mathes et al., 2017; 

Timpano et al., 2009) 및 정서조절의 관계(Chou 

et al., 2020; Grisham et al., 2022) 역시 여러 연

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에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저장장애 환자가 사

회인지 능력에 결핍이 있는지, 이것이 고통감

내력과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을 거쳐 저장장애

의 증상으로 이어지는지 탐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후속 연구를 통해 저장행동의 촉발과 

유지에 기여하는 다양한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치료 선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불확실성에 대한 낮은 인내력, 고통감내력

의 부족,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이 저장장애 증

상의 심각도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

증된다면, 정서조절에 중점을 두는 CFT(Chou 

et al., 2020)나 정서 모듈(예, 고통감내 기술)을 

추가한 CBT (Grisham et al., 2022)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장장애를 주제로 하는 심리학 분야의 국

내 학술 및 학위 연구는 현재까지 총 5편이다

(박태홍, 2015; 안슬기, 2018; 이혜민 등, 2021; 

최인서, 2020; 현혜민, 박기환, 2018). 저장장애

를 독립적인 장애로 제시한 DSM-5가 2013년

(국내에서는 2015년)에 출판되었음을 고려하더

라도 연구 편수가 빈약하다. 심리치료 혹은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가 대체로 자발

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반면, 도움을 요청하

지 않고 병식이 부족한 저장장애의 특성상 치

료 장면에서 만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저장

장애를 다룬 국내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저장장애 사례는 대부분 

민간 혹은 공공 기관에 의해 발굴되기에 현장

의 최전선에서 이들을 먼저 접하는 것은 복지 

분야의 인력이며, 실제로 사회복지 혹은 공공

기관에서 출판된 저장장애 연구를 찾을 수 있

다(민소영, 2021; 박선영, 2020; 영등포구청 희

망복지지원단, 2018; 이종아, 2020; 장은진 등, 

2020; 최옥순, 2020; 하재홍, 2017). 이들 연구

는 저장장애의 특성(예, 낮은 병식, 높은 정신

질환 공병률 등)이나 사회 및 행정적 변인(예, 

시설 지원, 유관기관 협력, 민원 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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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와 같은 개입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

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

기 위해 행정 및 법적인 제도나 심리적 영역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저장장애 대상

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절한 개입

이 제공되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과 개입 매뉴얼이 필요하며(장은진 등, 2020; 

최옥순, 2020),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강조한다(민소영, 2021; 이종아, 2020; 장은진 

등, 2020). 본 연구에서 개관한 치료적 접근

은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때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여러 

개입 중 HR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Tompkins(2015)은 HR의 핵심요소로 가정방문

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조하며, 구조화된 모니

터링 지침을 제시하였고, 동기강화나 기술훈

련 등 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하였다. 실제 사례관리 시 가정방

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HR의 개입 요소

와 매뉴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용할 것이

다. Tompkins(2015)은 HR 개입팀이 심리, 사회

복지,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국내에서도 다학제

에 기반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

는 만큼 HR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장은진 등(2020)은 Tompkins(2015)의 

HR에 기반하여 통합사례관리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 방안을 함께 제

시하였다. 그러나, 효과성 및 실효성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후속 연구에서 

검증하여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최전선에서 저장장애 대상자를 접하는 이들

을 위한 통합적 개입도 필요하지만, 전문 심

리치료 혹은 상담 기관에 사례가 연계되었을 

때 심리적 개입이 제공되도록 치료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국외에서는 저장장애를 위한 심리치료가 

활발히 개발 및 소개되고 있지만, 국내는 관

련 학술 및 학위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

서 소개한 여러 치료 중 CBT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효과

적인 것으로 보고된다(Tolin et al., 2015). 이외

에도 인지재활에 노출 및 분류 훈련을 더한 

CREST(Ayers et al., 2018a; Ayers et al., 2018b; 

Davidson et al., 2021), 정서 모듈을 추가한 

CBT(Grisham et al., 2022) 역시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저장장애 환자가 정보처리능

력에 결함이 있고, 소유물에 대한 정서적 애

착과 지배관념을 갖고 있으며, 고통을 피하고

자 저장행동을 선택한다는 인지-행동 모델의 

관점에서 CBT나 CBT 기반 개입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도 이

러한 개입이 저장장애 증상 감소에 효과적인

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증상이 감소하는 것

인지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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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rding disorder, also known as compulsive hoarding, is a mental disorder characterized by persistent 

difficulty in discarding possessions regardless of their actual value. Hoarding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a 

lack of insight and chronic course and causes significant mental, physical, and economic problems. It also 

harms family members and their surroundings, leading to social issues (such as fire hazards and public 

health concerns) that result in social cost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hoarding disorders and interventions for hoarding disorders overseas.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arding disorders, especially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xisting research to understand various models of 

hoarding disorder and examines the factors related to its symptoms.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known to be effective for hoarding disorders and introduces a new treatment 

approach called the Harm Reduction Approach to complement existing interventions.

Key words : hoarding disorder, cognitive behavioral model for hoarding disorder, attachment theory, compromised 

self-identity, harm reduc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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